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회의록
일시: 2025.04.29(화) 14:00~16:00
장소: 판교글로벌비즈센터 6층. KETI. 지능형반도체디바이스연구센터.
인원: 김영호 교수, 안용렬 실장, 구범모 책임
1. 주요 보유기술
· AI model 설계/압축, 경량화/최적화
- Mapping, Pruning, Quantization, NAS(Network Architecture Search), Knowledge Distillation 등
· NPU (Neural Processing Unit) 설계
- 초경량 NPU (Fully-Binarized), Near-DRAM AI Processor 등
2. 온디바이스 기술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는 Clould(서버)에서 딥러닝 연산을 해서, 사용자에게는 결과값만 보내주는 방식 사용
· 온디바이스 기술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인 Edge단에서 딥러닝 연산을 하는 방식
· 빠른 반응속도 필요한 환경(낙상, 추락 등),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수중),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합
3. 최근 수행연구
· 적응형 화면비 변환 기술
· 최근에 쇼츠 컨텐츠가 유행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세로모드로 사용할 때도, 영상을 가로모드처럼 크게 볼 수 있도록 영상에 관심영역을 crop하여 비율을 맞춰 화질 저하없이 확대하는 기술
· 모델 개발: TensorFlow or PyTorch
- 양자화에 강한 Residual 구조 모델  양자화로 인한 성능 저하 최소화 위하여 weight 분포 조정
· 모델 최적화: Quantization (FP32  INT), TF Lite(.tflite), SNPE(.dlc)
· 세부 적용 기술: 관심객체추출(COCO 데이터셋 + 추가 구축한 얼굴 데이터셋 활용), 객체 트레킹, Super-Resolution (생성 모델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
· 수중 생물 인식
·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 내부 리소스를 사용해서, 화질을 높이고 어떤 수중 생물이 있는지 찾고 분류하는 기술
· 위의 연구와 유사한 개발 프로세스 적용
· 세부 적용 기술: 부유물 제거, 색상 모정, 노이즈 제거, 디블러(카메라 흔들림, 물체 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블러링을 제거하여 선명도 확보) 
· 온디바이스 LLM
· LLM 모델들은 많은 파라미터들 필요 
(GPT-3.5  175B, DeepSeek R1  671B, Gemini 1.5 Pro  200B 등)
· Quantization Option 들을 조정해서 스마트폰 레벨에서 LLM 돌릴 수 있도록 구현
4. Q&A
	Q. Chip 추천?
A. 퀄컴이 우수. Samsung이 온디바이스 AI 앞서가고 있음

Q. Residual 구조로 양자화 보상했다는 의미가 Residual 구조 앞단과 뒷단의 양자화 적용을 다르게 했다는 의미?
A. 양자화는 동일하게 적용. 단순히 Residual 구조의 모델이 양자화로 인한 성능저하에 좀 더 견고하다는 의미

Q. 양자화를 하면 용량 압축면에서만 효과 있는지?
A. 용량 압축 및 연산속도 개선 가능. FP연산이 줄어들어 연산속도 증가함

Q. QAT와 PTQ 용어
A. QAT(Quantization Aware Training)은 모델 학습을 진행하면서 양자화 진행하는 방식
   PTQ(Pre-Trained Quantization)은 사전 훈련된 모델에 양자화 진행하는 방식
   전자가 성능저하 훨씬 적음. SOTA 연구들에서 적용하는 방식

Q. 과제마다 Onnx 또는 TFLite 적용한 이유?
A. KETI 자체 개발 NPU칩에서는 Onnx만 지원됨.
   칩에서 지원되는지 여부 차이
   그냥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시킬 때는 TFLite 사용

Q. NPU칩 개발 관련 협업 가능 여부?
A. 맞춤형 NPU칩 개발 위해서는 1~2억 필요.
   시중에 있는 중간산 NPU칩(약 $20) 활용하고, 추후 필요하면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5. 협업방안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과제 함께 진행하는 방안
· 단기적으로는 중기부 자유공모 과제, 지역 예산, 기업예산(수탁과제) 활용하는 방안
- 기업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역예산 추천
- 지역에서는 국공연이 예산 받는 거 싫어함  기업에서 예산 받고 국공연과 용역 계약하는 형태가 적합
6. 느낀점
· 당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진 연구기관이며, 해당 기술들은 본사의 기술개발 전 영역에 있어서 적용 가능
· 예산 상의 문제로 당장은 협업이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선행기술 차원에서 협업하며 관계 구축 필요
